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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사업장 정문 근처에서 이루어진 노조의 불법적인 집회ㆍ시위에 대하여 
회사를 대리하여 업무방해행위금지 판결을 받은 사례 
[대상판결 : 제주지방법원 2016가합10281 업무방해금지 및 손해배상(기)] 

 

원고 회사의 제2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해고 조합원의 복직과 제2노조와의 개별 교섭 등을 요구하

면서 사업장 정문에서 업무시간 내내 확성기를 통해 노동가요를 방송하거나 상급 노조원들과 연합

하여 주차장 및 사업장 내부에서 집회ㆍ시위를 하고, 사업장 인근에 회사와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이나 피켓을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업무방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

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원고 회사를 대리하여, 제2노조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제1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제2노조의 조합원들에게도 미치므로, 

제2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는 정당하지 않으며, 녹음재생장치를 이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도 갖추지 못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제1노조와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제2노조에게도 미치므로 제2노조 역시 그 단체

협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

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제2노조의 쟁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 회사가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하여 쟁의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회사의 업무방해행위금지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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